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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라는 개념은 100년 전 카렐 차페크의 상상으로 탄생한 이후 현재는 그 상상력의 실제 결과물로 존재한다. 마치 예술가가 음악을 

작곡하거나 그림을 그리듯 과학기술자의 상상과 영감을 센서, 컴퓨터, 구동기의 세 요소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실현한 것이 로봇이다.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등 주변의 관련 기술 및 딥러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상상을 실현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로봇보다는 차세대 로봇에 더욱 기대감을 갖는 이유다. 

상상과 영감으로 탄생할 ‘차세대 로봇’

로봇이란 무엇인가?
로봇이란 무엇인가? 어려서부터 만화나 

영화를 통해 접해 온 탓에 로봇이라는 말

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익숙한 단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정작 ‘로봇이 뭘까?’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의외

로 적다. 만화나 영화에서 봐 왔던 사람이

나 동물을 닮은 로봇, 요즘 교육현장에서 

한창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코딩교육용 로

봇 등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기계를 

로봇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위키피디아를 포함한 여러 백과사전에

서도 로봇에 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게 

돼 있는데, 제조 공장에서 쓰이는 산업용 

로봇과 가정용 청소로봇 등 서비스로봇을 

동일한 로봇으로 표현하다 보니 생기는 현

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럼 로봇을 어떻게 정

의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까지는 주로 외

형적인 모습(예를 들어 ‘사람을 닮은…’) 위

주로 정의했다면 앞으로는 기능적인 특징 

위주로 정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본다. 

즉, 로봇이란 감지(Sensing), 연산처리

(Processing) 및 동작(Action) 등 세 가지 기

능을 갖춘 기계장치(System)를 말한다. 이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외형적인 모

습이 사람을 닮았든, 강아지나 고양이 등 

THEME
COLUMN

오상록 
[KIST 로봇·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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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닮았든, 혹은 전혀 새로운 모습이든 

로봇이라 할 수 있다.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경우 외관은 전혀 사람

과 닮지 않았지만 이 세 가지 기능의 조합

으로 만들어져 있다. 집에서 쓰는 청소용 

로봇 또한 다양한 센서와 이 센서에서 들어

오는 신호를 처리하는 컴퓨터 부분,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동작 부분 등 세 

가지 기능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요즘 큰 기대를 받

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 역시 로봇

의 범주에 속한다. <그림 1>에 단순하게 검

은색으로 칠해진 선을 쫓아가도록 설계된 

라인트레이서와 외관·기능이 사람을 닮

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교했다. 라인트레

이서는 검은색 선을 판단하는 센서 1개와 

선의 방향을 판단하는 간단한 컴퓨터, 그

리고 판단 결과에 따라 바퀴를 돌려 나아

가게 하는 모터(구동기 1, 2개)로 구성돼 선

을 벗어나지 않고 쫓아가는 작업을 훌륭하

게 수행한다. 반면 오른쪽의 휴머노이드

는 필자가 속한 연구실에서 개발한 ‘마루’

라는 로봇으로, 사람 눈에 해당하는 비전

센서, 힘을 느끼게 하는 힘센서, 중심을 잡

는 센서, 소리를 듣는 센서 등 여러 종류의 

센서와 손, 팔, 다리, 목, 허리를 움직이는 

40개의 모터, 그리고 3대의 고성능 컴퓨터

로 구성돼 있다. 물론 얼굴이나 음성인식

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탑재돼 휴머노

이드로서의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    

결국 로봇이란 감지, 연산처리, 동작 등 

세 가지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고 조합(디

자인)해서 사람이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

도록 하는가에 따라 발전해 왔고, 앞으로

도 그럴 것이다. 이에 제품이 개발돼 시장

을 형성하고 있는 관점에서 산업용 로봇, 

전문 서비스로봇 및 개인 서비스로봇으로 

나누어 각각의 트렌드를 살펴본다.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에서   

스마트 팩토리까지
1961년 미국 GM의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처음 선보인 로봇은 공상과학영화에서 보

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크기도 

너무 컸고 동작 또한 생각보다 유연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 사람이 작업해 왔던 

어렵고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기능은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1970, 80년대 산업경

제를 발전시킨 대량생산은 산업용 로봇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비롯

해 집 안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가전제품

을 싸고 질 좋은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나, 

요즘 핫이슈인 반도체 생산 등은 산업용 

로봇을 활용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다

양한 산업용 로봇도 작업 현장에서의 상황

을 감지하는 여러 센서, 센서로부터 들어

오는 신호를 처리하는 연산처리장치(컴퓨

터), 처리 결과에 따라 작업을 실행하는 구

동기의 집합체다. 

조립할 부품의 위치를 파악하는 비전센

서, 충돌을 방지하는 초음파센서(혹은 근

접센서) 등 다양한 센서가 로봇의 응용 공

정에서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 개발 및 활

용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센서를 사용할

수록 로봇을 활용해 많은 작업이 자동화되

고, 컴퓨터 및 구동기의 발달과 함께 작업

속도가 빨라져 작업 대상물이 다양하게 발

전하고 있다. 초창기 산업용 로봇에 탑재

된 센서는 다양하지도 않았고 컴퓨터 계산 

능력이 지금처럼 탁월하지 않다 보니 사고 

방지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로봇이 작

업하는 동안에는 작업 공간에 작업자가 출

입하지 못하게 막아 두거나, 사람과 로봇

NEW  TECHNOLOGIES  OF  KOREA 

<그림 1> 라인트레이서와 휴머노이드 로봇 마루

알루미늄 바퀴
SE-WST2

스테핑 모터
SE-SM243

RL78 개발 보드
RM-RL78-G13-MAIN

디지털 적외선 센서 모듈 
AM-IRS4D

스테핑 모터 드라이버
AM-CS2P 

(AM-MS2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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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하는 부분이 겹치지 않게 적절히 

나누어 자동화 라인을 설계해야 했다. 

이후 센서 개발, 컴퓨터 연산능력 향상 등

에 힘입어 자동화 대상 작업이 더욱 확대되

고 있으며, 여기에 구동기의 기술 개발과 

함께 미세한 작업부터 중량이 큰 물체를 핸

들링하는 작업까지 로봇을 활용한 작업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일부 작업에 사람과 

협업하도록 하면 작업의 효율성이나 생산

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 작

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다. 최근 수요

가 크게 늘고 있는 사람과의 협업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이 협동로봇이다<그림 3>. 

협동로봇은 센서와 컴플라이언스 제어 

등 새로운 알고리즘(제어방법)의 개발로 작

업공간에서 사람과 접촉한 경우에도 안전

을 보장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정체된 산

업용 로봇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조립 및 용접, 물류작업 

등 자동화를 추진할 분야가 분명하며, 

전문가를 위한 전문 서비스로봇
요즘 병원에 가면 수술로봇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전쟁

터에서 로봇을 활용한 군사작전이 성공적

으로 수행되기도 했다. 이렇게 의사, 군인, 

소방관 등 전문가를 보조하며 전문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

봇을 전문 서비스로봇이라고 한다<그림 4>. 

앞에서 열거한 군사로봇, 의료로봇, 소방

로봇, 해저작업로봇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무슨 작업을 하느냐

에 따라 외관도 다르고 각각의 기능 역시 천

차만별이다. 하지만 이들 로봇 또한 기능적 

구성을 보면 센서, 컴퓨터, 구동기의 조합으

로 돼 있다. 필요에 따라 작동 방법이 자율

동작 모드 혹은 원격제어 모드 등으로 나뉘

어 기능이 추가돼 있기도 하다. 물론 성공적

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

성요소 외에도 작업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수식 연산이나 다양한 제어 알고리즘 등 소

프트웨어적인 기능 역시 구현돼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한 전쟁터에서 활용한 로

봇 중 미국 기업이 개발한 군사로봇이 있

다<그림 5>. 이 로봇은 굴곡이 많은 지면에

서도 잘 달릴 수 있게 두 개의 무한궤도 트

랙과 카메라, 조명, 작업기구를 부착하고 

달릴 때 벽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접어두

었다가 필요 시 펴서 작업을 수행하는 팔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장에서 군인은 이 

로봇을 백팩처럼 등에 메고 다니다 건물 

안이나 굴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

서 작업할 때 그 공간에 던져 넣는다. 로봇

은 떨어져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고강도 

소재로 제작됐고, 외부에 있는 군인은 팔

뚝에 장착된 원격제어 및 디스플레이 장치

<그림 2> 다양한 산업용 로봇

<그림 3> 협동로봇

Buying Power 및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

고 오랫동안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가치

사슬과 생태계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앞으로도 산업용 로봇은 지속적으로 큰 시

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

용 로봇 시장의 경우, 정교한 대상물 조작

에 쓰이는 미세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작

업에 적용하는 등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과 신소재 및 디자인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팩토리용 

기술 개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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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전에 활용된 군사로봇

<그림 4> 전문 서비스로봇

를 통해 로봇팔을 펴고 팔 끝에 달린 카메

라에서 전송되는 영상을 보며 로봇을 작업

할 공간으로 이동시키거나 필요한 작업을 

지시한다. 당시 이 로봇은 컴컴한 터널 속

에서 성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많은 사람

의 목숨을 구한 바 있다.

수술로봇 또한 대표적인 전문 서비스로

봇이며 최근 소방로봇 등도 활발하게 개발

되고 있다. 전문 서비스로봇은 의사, 군인 

등 전문가를 위한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

문에 대체로 양적인 수요보다는 높은 가격

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문 서비스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센서의 개발 및 고성능 컴퓨터, 그리고 원

격제어장치 등에 쓰이는 증강현실 기술 등

과 함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산

업용 로봇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개념이 분

명하고 B2B(기업 간 거래)나 B2G(정부 구

매)처럼 Buying Power 및 비즈니스 모델

이 명확하고 생태계 역시 잘 갖춰져 있어 

앞으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하지만 수술로봇을 이용할 경우 보

험 적용이라든가 군사로봇의 경우 국방계

획 및 조달프로세스 등에 따라 시장 확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

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서비스로봇
집 안 청소를 대신해 주는 청소로봇, 쓰다

듬어 주면 꼬리를 흔드는 애완견로봇 등이 

개인 서비스로봇이다<그림 6>.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교사들을 도와 수업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된 교육로봇도 개인 

서비스로봇의 범주에 속한다. 요양원이나 

가정에서 홀몸노인의 친구가 돼 주거나 거

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을 돕고 심부름을 

대신해 주는 로봇도 여기에 속한다. 주부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로봇을 조사한 

결과 설거지로봇, 빨래정리로봇, 요리로봇 

등을 꼽았다. 공상과학영화에서처럼 인간

이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은 일상생활에서 

각종 로봇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일상에서 인간과 공존하

는 로봇이 개인 서비스로봇이다. 

개인 서비스로봇 역시 센서, 컴퓨터 및 구

동기로 구성돼 있고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소프트웨어로 탑재돼 있다. 위

에서 설명한 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사람과 같이 지

내면서 친구 역할을 해 주는 등 개인 서비

스로봇의 수요는 산업용 로봇이나 전문 서

비스로봇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가격이 적절하고 기능이 만족스

러워 소비자가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로봇은 청소로봇이나 장난감로봇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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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양한 가정용 로봇이 나와 있

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성능이 기대 이하여서 소비자가 쉽게 지갑

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에

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산업용 로

봇처럼 미리 정해진 환경에서 같은 일을 반

복하는 형태이거나 전문 서비스로봇처럼 

예측 가능한 전문 작업을 하면서 일부 기능

을 도와주는 형태도 아니다. 개인 서비스로

봇은 대부분 사람과 서로 교감하면서 사람

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말하

는데, 이렇다 보니 같은 서비스를 항상 일정

한 환경에서 반복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때

그때 다른 환경에서 스스로 사용자를 상대

하면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해 주어진 상황에 맞

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환경인식 

기술, 사용자 의도 파악 기술, 상황에 대처

하는 기술 등 많은 기능이 구현돼야 하는데 

아직은 이런 기술이 만족스럽게 개발돼 있

지 않다. 센서, 컴퓨터 및 구동기를 이용해 

<그림 6> 개인 서비스로봇

<그림 7> Gartner Hype Cycle Curve 2018
출처 : Gartner

다양한 모습의 로봇하드웨어는 개발돼 있

지만 인식 기술, 상호작용 기술, 상황 대처 

기술 등 알고리즘 측면에서 기대치를 만족

시키는 수준의 기술은 더 많은 개발이 요구

된다. 이를 반영한 듯 미국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에서 2018년 발표한 Gartner Hype 

Cycle에서는 대표적 개인 서비스로봇으로 

볼 수 있는 자율작업로봇과 스마트로봇

의 상용화 시기를 5~10년 후로 내다보았다

<그림 7>. 그렇지만 환경 인식 및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가장 핵심인 인공지능(AI) 기술

은 최근 딥러닝 기술의 개발로 상용화 시기

가 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서비스로봇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환경 인식, 상

호작용 등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해 하드웨

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집중돼

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로봇 도입

을 위한 로봇의 가치화작업(Valuation) 및 

서비스화 작업(Servitization) 등 고도의 맞

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차세대 로봇 
흔히 차세대 로봇이라고 하면 사람의 외

모나 능력을 완벽하게 닮은 휴머노이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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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바이오로봇, 소프트로봇

봇이나 혈관 속을 유영하며 진단이나 치료

를 하는 마이크로·나노로봇 등을 떠올린

다. 물론 앞으로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면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상상 속의 로봇이 

실현된다는 의미에서 차세대 로봇임에 틀

림없다. 하지만 현재 시장이나 산업 현황

을 고려하면 제조 현장에서의 산업용 로봇

을 제외하고는 아직 산업화 초기에 해당한

다. 따라서 차세대 로봇은 어떤 특별한 형

태나 기능을 갖춘 로봇이라기보다는 사용

자 측면에서의 완성도나 만족도를 높여 누

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큰 시장을 형성하

는 로봇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로봇은 센서, 컴퓨

터, 구동기 등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해 원하

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디자인)한 기

계장치다. 여기에 이동을 하거나 작업을 

하도록 제어 알고리즘 등 다양한 소프트웨

어를 개발·탑재해야 로봇이 완성된다. 이

러한 관점에서 먼 미래의 상상 속 로봇보

다는 가까운 시일 내 산업화가 가능한 로

봇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산업용 로봇은 이미 완성도가 높아 활용

도가 큰 상황이지만 사람의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는 기본 기

능에서 보면 보다 다양한 센서 및 신호 처

리 알고리즘의 개발을 통해 도입 범위를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고, 궁극

적으로는 완전 무인화 공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크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

는 사람과의 협력 작업을 할 수 있는 협동

로봇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사람의 손처럼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

는 설계 기술 및 작업 기술 개발이 완성되

면 산업용 로봇의 적용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 서비스로봇의 경우 아직 기술적 한

계로 인해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지만 센서나 기구 설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술과 함께 인공지

능 기술의 개발로 치과용 임플란트로봇 등 

다양한 의료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테러 

현장이나 전쟁터에 사람 대신 투입돼 진압

하는 로봇이나 심해나 우주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 등도 활발하게 연구 및 개발되

고 있다. 이 밖에도 농업용 수확로봇이나 

잡초제거로봇, 근력증강로봇, 물건배달로

봇 등도 새로운 센서 기술, 기구 설계 및 소

재 기술, 제어 및 인지 기술 등의 개발에 힘

입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가까운 미래에 가장 기

대되는 로봇은 개인 서비스로봇이라 할 수 

있다. 교육로봇, 홈로봇, 소셜로봇, 심부름

로봇, 안내로봇 등 다양한 시제품이 선보

였지만 아직 성공적으로 시장을 형성한 로

봇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조건과 작업 환경 및 작업 내

용의 다양성 등이 존재해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

다도 인지 및 학습 등 인공지능 기술이 많

이 요구된다. 하지만 청소로봇도 처음 출

시됐을 때 시끄러운 소음, 자기 멋대로 돌

아다니다 침대 밑에 들어가 탈출하지 못하

는 알고리즘과 이동성, 불만족스러운 청소 

성능 등으로 소비자에게 외면당했던 적이 

있다. 이후 흡입력 높은 구동기 및 자기 위

치가 어디인지 알아내는 센서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오늘의 청소로봇으

로 발전하게 돼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이오닉

스 분야의 바이오로봇이나 부드러운 소재

를 사용해 기존의 단단한 기계장치라는 

선입견에서 탈피함으로써 최근 각광받고 

있는 소프트로봇, 자연에서 오랫동안 살

아남아 적응성을 증명한 생명체를 모방한 

생체모방로봇 등이 현재 시장은 크지 않

지만 차세대 로봇 기술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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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ICT 칼럼니스트, 현 KT 소속]

인공지능, 5G 기술로 확대되는   

서비스로봇
일반적으로 서비스로봇 시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된다.

산업용 로봇은 상품을 제조할 때 활용하

는 로봇으로, 서비스로봇 대비 높은 정확도

를 요구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프로그래밍이 필요

하다. 말그대로 반복적인 제조 공정상의 정

밀도를 요하는 작업에 투입되는 로봇이다. 

반면, 서비스로봇은 사람의 특정 요구사항

을 유연하게 충족시켜야 한다. 환경이 변하

더라도 스스로 적응해 요구사항을 충족시

켜야 한다. 그만큼 복잡하고 지능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용 로봇청소기다. 

다양한 집 안의 구조에 대응해 고객의 특정 

요구사항인 ‘청소’를 완성해야 한다.

이렇듯 지능이 필요한 서비스 로봇은 최

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

면서 그 분야도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또

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

한 센서 기술도 덩달아 발전을 거듭해 환

경의 변화를 다각도로 캐치할 수 있는 방

법이 생겼다. 이 역시 서비스로봇산업을 

성장시키는 이유다. 여기에 5세대(5G) 등 

통신 인프라의 발달도 예측할 수 없는 환

경이나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서비스로봇을 확산시키

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요컨대 AI, 다양한 

초소형 센서 기술, 클라우드, 통신 인프라 

기술의 진보는 어느 때보다 서비스로봇의 

발전을 가속시키고 있다.

드론과 로봇 등 자동화된 물류 체계
최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

반의 수익 감소는 인간 대신 하루 종일 일

할 수 있는 로봇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물

류 분야는 인건비 증가 및 물동 처리 규모 

증가에 따른 인간 대체 수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 농업 분야에서도 높은 정밀

도를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로봇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18년 GMI(Global Market Insights) 

리서치에 따르면, 서비스로봇 시장은 전 

ISo에 따르면 서비스로봇은 산업자동화 응용 분야를 제외한 사람이나 장비에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산업용 로봇을 제외한 모든 

로봇을 일컫는다. 그만큼 광범위하다.

서비스 분야 로봇산업 
트렌드에 따른 대응 전략

<그림 1> 서비스로봇 시장 유형 
출처 :  GMInsight

서비스로봇 시장

상품으로 구분
응용분야로 구분

전문가 로봇

개인 로봇

개인 분야

엔터테인먼트

가정용

전문 분야

물류

국방

서비스(요식, 숙박 등)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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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마존의 MARS 드론 
출처 : 테크크런치, 

https://techcrunch.com/2019/06/05/
a-first-look-at-amazons-new-delivery-drone/

<그림 4> 포드의 디지트 운송로봇 
출처 : 더버지, https://www.theverge.com/2019/5/22/18635439/

robot-package-delivery-ford-agility-robotics-autonomous-digit

세계적으로 2016년 750만 대, 80억 달러 시

장에서 2024년까지 2800만 대, 220억 달

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평균 22.9%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방과 물류 분야의 성장 및 규모가 

괄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서비

스(Field) 분야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큰 

성장이 기대된다.

물류 분야의 대표적인 로봇은 드론이다. 

아마존의 프라임에어부터 시작된 드론 배

송은 물류 분야 서비스로봇의 대표적인 성

장 분야다. 실제 중국은 2018년 음식 배달 

업체 엘르닷미가 상하이에서 드론 배송을 

상용화했고, 아마존 역시 2019년 지능형 

드론을 개발해 드론 자동 배송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마스(MARS)라는 드론으로 30분 

이내 24km 거리에서 2.3kg의 소포를 배달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영상·열

상·초음파 센서로 무장하고, 컴퓨터비전

과 머신러닝 등의 AI까지 탑재하고 있어 아

주 얇은 전선, 빨랫줄까지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날아다니는 지능형 

로봇이다.

더불어 포드는 라스트마일, 즉 도어 투 

도어 배송을 자동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개발했다. 이족 보행로봇 디지트

(Digit)를 활용해 자율주행차와 접목, 고객

의 문 앞까지 배송하는 방법이다. 자율주

행 택배차를 이용, 집 앞으로 이동한 후 디

지트가 택배를 직접 문 앞까지 들어다 주

는 방식이다. 진짜 인간 택배 배송과 동일

한 컨셉이다. 최대 18kg까지 들고 배송해 

줄 수 있어 웬만한 택배 배송이 가능하다.

유통업에서 드론과 로봇 등의 자동화된 

물류체계를 갖추는 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라스트마일, 즉 고객이 원하는 장소, 원하

는 시간에 즉시 원하는 제품을 가져다 주

는 것만으로도 구매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

이다. 인간을 활용한 배송은 24시간 내내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일과 후 

‘밤 배송’ ‘주말 배송’은 인건비가 2배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로봇을 활용한 배송은 매

우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물류에 최적화

된 로봇 기술의 발전은 분명 수천 개의 쇼

핑몰, 수백 개의 택배회사에 유익한 가치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숙박업에 자동화 로봇 기술 접목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는 요식업, 숙박업

이다. 숙박업의 경우 보통 80% 이상이 인

건비다. 공실이 생겨도 고정 비용인 인건

비는 매월 지출된다. 요식업 역시 재료비 

다음으로 인건비가 많은 비용 지출 항목을 

차지한다. 고객이 없어도, 주방장 및 서빙 

<그림 2> 서비스로봇산업별 성장 규모 
출처 : GM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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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인건비는 지출된다. People 1st

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요리사의 노동 회

전율은 약 40%로, 매년 거의 9만4000명

의 요리사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중 약 1만9000명(약 20%)이 요리사라는 

직업을 버린다고 한다. 이런 추이라면 

2022년에는 1만1000명의 요리사가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건비뿐만 아

니라 전문 인력도 문제다. 시니어, 노인층

이 증가하면서 요양원의 수요가 늘기 시작

했다. 하지만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노인

을 위한 돌봄 인력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

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의 노동집약적 숙박서

비스 업체는 고급 럭셔리 호텔, 레지던스 

호텔 등을 중심으로 인건비 절감, 밀레니

엄 세대 마케팅 효과를 위해 로봇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청소, 객실로의 물

품 배달 서비스부터 세탁물 수거, 체크

인•아웃의 카운터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알려진 일본

의 헨나호텔은 카운터, 청소, 요리, 짐 정

리, 짐 배달 등에 250여 대의 로봇이 배치

돼 호텔을 운영했다. 실제 144여 개 룸을 

관리하는 데 7명 이내로 가능해 인건비 절

감에 로봇이 큰 역할을 하는 사례로 알려

졌다(단, 2019년에는 잦은 고장, 고객 응대 

시 오류, 이동 시 부딪힘 등으로 로봇 관리 

비용이 오히려 증가돼 로봇 50% 정리해고 

시행).

특히 효과가 뛰어나며 전문성이 있는 숙

박업 전용 로봇으로는 호텔의 미니바 운반

로봇인 릴레이(Relay)가 대표적이다. 릴레

이는 로봇회사 Savioke가 개발한 로봇으

로 다이내믹한 공공 환경(호텔 및 병원)에

서 사람들과 함께 작동하며, 엘리베이터를 

조작할 수 있고 장애물(사람 포함)을 탐색

하며, 다양한 품목을 빠르고 안전하며 안

정적으로 운반하는 완전 자율형 실내 배달 

로봇이다.

<그림 5> Relay 로봇 
출처 : 메디엄, https://medium.com/the-hotels-
network/robot-in-residence-f7d6b4b59fb6

무엇보다 이동형 미니바라는 특화된 영

역에 로봇을 적용해 고객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호텔의 미니바에 대한 구매 욕구를 끌

어올리는 데 한몫한 것으로 조사됐다. 릴레

이 개발 업체인 Savioke에 따르면, 미국 LA

의 레지던스 인 바이 메리엇의 경우, 릴레

이를 도입한 후 월 1700달러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배송당 2달러

의 배송비 수익 및 색다른 경험을 위한 고

객들의 미니바 사용 증대).

앞으로도 다양한 로봇이 숙박업에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분야에

서 숙박업 분야에 자동화 로봇 기술을 접

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회사 닛산의 경우 자체 

자율주행 기술인 프로파일럿(Pro-pilot)이

라는 자동 파킹 기술을 료칸의 객실에 있

는 사물에 적용했다. 이 기술을 활용해 방 

안의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어질러 놓은 

실내화, 방석, 리모컨 등을 제자리로 이동

시키는 로봇이다. 이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며, 색다른 고객 경험을 통

해 집객 무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요리, 서빙, 설거지까지    

전문적인 로봇 개발 완료 
호텔 다음으로 로봇이 적극적으로 도입

되는 서비스 업종은 요식업이다. 앞서 나

온 통계처럼 미국의 요식산업에서 요리사

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 감소

가 예견되는 가운데 로봇 도입이 적극적으

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문부터 조리, 서빙까지 전반적인 요식 

프로세스에 적용된 로봇 기술은 ‘위생’과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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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pyce 로봇 
출처 : https://www.bostonglobe.com/lifestyle/food-dining/2019/01/08/

food-predictions-for/lwZt9PvZQVPRir2ETr4vDL/story.html

<그림 7> 조리사로봇 플리피, 서빙로봇 페니 
출처 : 더스픈

제공한다. 최근 개장한 스파이스는 요리 

주문부터 설거지까지 모두 로봇을 활용해 

자동화했다. 스파이스는 매사추세츠공과

대(MIT)에서 개발한 자동화 로봇을 이용해 

미슐랭 요리사 다니엘과 함께 보스턴에 오

픈한 레스토랑으로 주문을 하면 재료의 양

을 정확히 측량해 조리로봇에 전달하고, 

조리로봇이 자동 조리한 후 그릇에 담아 

데커레이션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7.5달

러짜리 음식만을 제공하며 3분 이내에 완

료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소로봇틱스는 플리피(Flippy)라는 햄버

거 제조 로봇을 만들어 상용화했다. 일반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로봇팔을 이용해 패

티의 익은 정도를 이미지 센서로 파악해 뒤

집기도 하고 여러 소재를 쌓아 햄버거를 제

조한다. 그 뿐만 아니라 로봇팔로 치킨텐더

를 인간 요리사처럼 프라이팬으로 만들 수

도 있다. 음식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완벽한 

온도로 조리되도록 조정까지 한다. 튀김, 

구이 외에도 양파 자르기, 다른 야채 자르

기 및 정리도 가능하다. 로봇팔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조리할 수 있는 웬만한 요리

는 할 수 있다. 

비어로보틱스가 개발한 페니(Penny 2.0)

는 서빙 전용 로봇이다. 더 다양한 유형의 

품목을 운반할 수 있는 다목적 트레이 시스

템을 갖추고 있다. 이 다목적 트레이 시스

템으로 음식, 음료의 모든 조합을 운반하도

록 구성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빙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장애물 회피 기술도 강화했으며, 

태블릿까지 부착해 고객과 상호작용까지 

하기에 진정한 웨이터, 웨이트리스를 대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디시크래프트 로봇(Dishcraft Robot)은 

식기를 세척하는 로봇팔이다. 그릇을 로봇

팔로 세척기에 운반해 세척한 후 다시 AI를 

갖춘 비전모니터로 확인해 아직 더러운 접

시는 다시 세척하도록 자동화된 세척로봇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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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서빙, 설거지에 이르기까지 이제 

요식업의 전 분야에 전문적인 로봇이 개발 

완료됐다. 미소로보틱스의 플리피로 음식

을 요리하고, 비어로보틱스의 페니로 신속

하게 서빙하며, 마지막으로 디시크래프트 

식기 세척로봇으로 닦으면 음식점의 인력

을 100% 대체 가능하다.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이 모든 로봇이 가치를 

더한다. 로봇팔로 제조하는 음식은 위생적

이다. 로봇으로 배송할 경우 서빙 실수가 

없고 많은 물건을 안전하게 나를 수 있다. 

세척 시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

를 떨어뜨려 안전을 위협하지도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높아 24시간 음식

점을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중 폐업률이 가장 높

은 업종 중 하나가 요식업이다(폐업률 

20.6%, 국세청). 창업도 빠르지만 쉽게 망

하는 업종이기도 하다. 입맛의 글로벌화로 

다양한 맛과 새로운 맛을 시장에서 요구하

다 보니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다. 매번 경

쟁사보다 새로운 맛을 빠르게 고객에게 제

공하는 것이 이 시대 요식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봇을 적용

한 요식업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시대의 돌봄로봇 및   

외골격로봇
이외에도 서비스로봇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전망된다. 시니어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불편한 거동을 보조하는 로봇의 수

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신토미 요양원에서는 인간형 로봇 페퍼

(Pepper) 등 20여 가지 로봇을 이용해 노

인을 돌보고 있다. 무엇보다 24시간 노인

을 돌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인간에 

의한 돌봄 방식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로봇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AR인터페이스는 조지아공대

에서 개발한 기술로 전혀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의도한 형태로 PR2라는 로

봇을 제어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마

우스 버튼과 증강현실을 이용해 로봇의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로 거

동이 불편한 사람의 눈동자를 따라 로봇의 

시선도 움직이게 한 것이다. 최근에는 테

슬라에서 뇌의 신호로 컨트롤할 수 있는 

로봇까지 구현됐다고 하니 거동이 불편

한 사람들을 위한 로봇 시장은 분명 성장 

<그림 9> PR2 로봇 
출처 : https://

www.machinedesign.com/
robotics/robot-ar-could-help-

people-disabilities

<그림 8> 세척로봇 디시크래프트 
출처 : 더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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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파워드클로싱 슈트, 롬엘리베이트 
출처 : https://geeko.lesoir.be/, https://gearjunkie.com/roam-elevate-ski-exoskeleton-review

<그림 11> 앵커 알렉스와 싱시아오밍 
출처 : https://www.nmtv.tv/worlds-first-female-ai-news-robo-anchor-xin-xiaomeng-all-set-to-go-

on-air-next-month/, https://inews.co.uk/news/technology/russian-robot-tv-presenter-rossiya-24-alex/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로

봇에는 페퍼, PR2 등의 돌봄로봇이 있지

만, 환자 스스로 거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웨어러블 로봇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일명 외골격로봇 시장이다.

세스믹로보틱스에서 개발한 파워드클

로싱(Powered Clothing) 슈트는 옷 안에 

작은 모터와 배터리를 삽입해 엉덩이와 

허리에 최대 30W의 힘을 제공하고, 40dB 

정도의 작은 소음으로 활동에 지장을 주

지 않는 기술을 적용했다. 가장 큰 특징은 

속옷처럼 입어 누구도 외골격 슈트를 착

용했다고 눈치 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원

래 이 기술은 군사용으로 병사의 지구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 DARPA에서 개발한 

것이지만, 이후 노년층의 엉덩이와 다리 

근력을 지지해 오래 걷고 일어나는 데 불

편하지 않도록 만든 상품으로 더 잘 알려

져 있다.

조만간 이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 스포츠

인을 위한 슈트로 개발된다면 스포츠용 외

골격 슈트 시장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

이 분명하다. 2019년 롬로보틱스는 롬엘

리베이트(ROAM Elevate)라는 스키용 외

골격 슈트를 개발해 출시했다. 이 슈트는 

부상 당한 스키 선수가 훈련받을 수 있도

록 재활 용도로 개발된 것이지만, 일반인

이 스키를 오래 타면서 즐기기 위한 수단

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서비스로봇, 특정 노동력 대체하는  

가치 제공해야
테크나비오의 조사에 따르면 인간을 로

봇으로 교체하면 비용을 22%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서비스로봇 

시장은 분명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

단, 최근 메이필드의 가정용 서비스로봇

으로 각광받았던 큐리(Kuri)의 경우, 선주문 

물량 전부를 회사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사

례가 있었다. 비슷한 가정용 로봇 지보(jibo) 

역시 7300만 달러나 투자받았으나 폐업 수

순을 밟았다고 전해진다. 큐리와 지보는 홈

케어로봇이다. 특수한 기능보다는 말을 통

해 정보를 전달해 주고 감정을 살피는 형태

의 로봇으로, 특정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능

이 없다(인터넷이나 음성비서 스피커로도 

가능한 기능). 결국, 서비스로봇은 인간적 

교감이나 정보 제공자의 역할보다는 특정 

노동력을 대체하는 가치를 제공해야 시장

성이 있을 것이다.

일례로 Rossiya 24라는 로봇은 알렉스라

는 앵커를 대체해 뉴스를 진행했고, 중국의 

신화통신에서도 2019년 3월 인간 아나운

서 대신 로봇 아나운서를 투입해 3400여 

건의 기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아나운서는 무표정이라 감정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다. 또한 24시간 뉴스 전달이 필

요한데, 인간으로 커버하기에는 비용이 많

이 소요된다. 이러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서비스의 경쟁력을 올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로봇의 수요는 분명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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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

인간의 직관과 공감 능력을 로봇의 물리적이고 데이터 분석적인 능력과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할 때 우리는 로봇·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로봇의 사회적 분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역할을 재정의하다

THEME
산업기술 경제동향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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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등장
‘로봇(Robot)’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1년 한 희곡에서다. 1921년 체코의 

카렐 차페크가 쓴 희곡 ‘RUR(Rossum’s 

Universal Robot)’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인류의 오랜 관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관심이 언제나 호기심으로만 가득 차 있던 

것은 아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로

봇 히스테리’가 대표적이다. 경제적 어려

움이 야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기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고, 이는 많은 로

봇이 사람을 죽이고, 인간의 일자리를 빼

앗아간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권

투 헤비급 챔피언인 잭 뎀프시도 이길 것

이라고 추정하는 기사까지도 실리곤 했다.

한편, ‘로봇공학’이라는 용어는 1942년 

등장했다. 미국의 공상과학소설 작가인 아

이작 아시모프는 그의 책 ‘런어라운드

(Runaround)’에서 로봇공학을 언급하며, 로

봇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이 두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로봇은 스스로

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모라벡의 역설과 인공지능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은 오늘날까지 

많은 국가의 로봇 정책의 기초가 됐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영화 ‘터미네이터’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영화 속 로봇

과 현실은 발전의 양상이 대조적이다. 대

표적인 현실의 사례는 인류의 로봇공학 분

야가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끝에 개발한 

혼다의 인간형 로봇 ‘아시모’다. 아시모는 

로봇 3원칙을 어기면서 공개됐다. 화려한 

<그림 1>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로봇 패닉
출처 : Modern Mechanics and Inventions, “I can whip any mechanical Robot”, April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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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식을 치르기 위해 무대에 설치된 계단

을 오르다가 무릎이 꺾이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고 만 것이다. 데뷔 첫

날 로봇 3원칙 중 세 번째 원칙을 위배했다.  

로봇공학자 한스 모라벡은 이를 ‘모라벡

의 역설’로 표현한다. 그는 지능 검사나 체

스에서 어른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컴퓨

터를 만드는 것보다 지각이나 이동 능력 면

에서 한 살짜리 아기만 한 능력을 갖춘 컴

퓨터를 만드는 일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이는 로봇공학자의 태초의 가정

이 실제와는 정반대였음을 의미한다. 즉, 

고등한 ‘추론’에 엄청난 연산이 필요할 것

이라고 가정했지만, 이는 낮은 수준의 ‘감

각운동 기능’에 필요한 연산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인지과학자 스티븐 핑커는 이러

한 현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인간에

게 어려운 문제는 로봇에게는 쉽고, 인간에

게 쉬운 문제는 로봇에게는 어렵다.’ 

이는 공상과학 소설 속 로봇과는 달리 현

실에서는 최소한의 훈련을 받은 육체노동

자를 대신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임을 의미한다. 청소로

봇이 사람을 대신해 바닥의 먼지를 빨아들

일 수는 있지만, 탁자에 놓인 빈 커피잔과 

읽다만 잡지를 정리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인공지능 기술, 기계학습과 딥러닝
모라벡이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표현으

로 인간과 컴퓨터의 능력 차이를 인지한 

것은 1970년대지만, 1940년대부터 이미 

로봇을 통해 인간의 육체적 능력이 아닌 

인지적 능력을 닮기 위한 인공지능(AI) 연

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 

개발된 90년대 후반이 돼서야 나타났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웹상에 방

대한 정보가 쏟아졌고, 이를 보관할 수 있

는 하드디스크의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졌

기 때문이다. ‘빅데이터’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기계학습이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는 ‘데이터+프로그램(규칙)’을 입력하면 

‘결과물’을 출력했던 과거의 AI 기술과는 

달리 ‘데이터+결과물’을 입력하면 ‘프로

그램(패턴·전략)’이 출력된다. 게임의 규

칙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전의 방

식이라면 게임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나면 컴퓨터가 규칙을 찾아내는 방식이 

바로 기계학습이다. 이를 전통적 프로그

래밍(연역법)에서 기계학습(귀납법)으로

의 AI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기계학습은 딥

러닝(Deep Learning)으로 진화한다. 데이

터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이전보다 풍부

해졌고,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 개선과 

병렬연산, GPU연산 등의 방법이 등장하

면서 연산속도가 극적으로 개선됐기 때문

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신

경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신경망이

란 수많은 뉴런으로 연결된 뇌의 구조를 

의미한다. 하나의 뉴런은 다른 뉴런과 연

결되고,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주고받으

며 정보를 전달한다. 뉴런에 임계치 이상

의 신호가 입력되면 뉴런이 활성화돼 시

냅스를 통해 신호를 전달한다. 딥러닝은 

이러한 뇌의 정보전달 방식을 본떠 신경

망 구조를 여러 층으로 깊이 있게 구성해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의 AI 기술이다. 기

존 기계학습은 특징을 사전에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분류해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개와 고

양이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딥러닝의 경우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최

소한의 단위만 제공하면 입력된 값과 출

력된 결과물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네트

워크가 스스로 학습한다. 

일상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지능형 로봇
AI 기술의 발달은 로봇의 이미지를 기계

적인 측면에서 지능적인 측면으로 바꾸어

놓았다. 로봇을 ‘생각하는 기계’로 재정의

하기 시작한 것이다. 에릭 브린욜프슨 MIT 

교수와 앤드루 맥아피는 이를 ‘제2의 기계

시대’라고 표현한다. 한편, AI는 이제 더 이

상 미래를 논하는 책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나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미 우리 일

상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체스와 바둑에 이

어 포커 게임에서도 AI가 인간을 넘어서고 

있고, 사진만으로도 거의 오차를 발생시

키지 않고 사람을 인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단 영역에서도 AI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7월, 페이스북 AI 연구팀과 카네

기멜론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AI 프

로그램인 ‘플러리버스’라는 포커로봇이 

세계 정상급 프로선수를 모두 물리쳤다. 

‘무제한 텍사스 홀덤’ 방식으로 진행된 게

임에서 누적상금 100만 달러 이상인 13명

의 프로선수들과 맞붙어 승리한 것이다. 

무제한 텍사스 홀덤 방식은 경우의 수가 

10의 160거듭제곱으로 바둑(10의 170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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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보다는 작다. 바둑은 서로 어떤 돌이 

어떻게 놓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두 

플레이어가 동일한 ‘정보 대칭’ 게임인 반

면 포커는 각 플레이어가 바닥에 내려놓

아 공개한 패뿐만 아니라 자신만 볼 수 있

는 카드를 쥐고 있는 ‘정보 비대칭’ 게임이

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자신의 패가 

약하다고 판단할 경우 더 강한 베팅을 하

는 ‘블러핑’도 자주 구사하기 때문에 AI에 

의해 정복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혀왔

다. 하지만 플러리버스는 인간만의 전략

이라고 여겨졌던 블러핑마저 구사해 인간

을 이겼다. AI가 포커 게임에서 인간을 이

겼다는 것은 인간 혹은 다른 AI와 상호작

용을 하는 AI를 만들기 위해 다른 구성원

들이 세계를 보는 방식이나 상대가 다른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단

계까지 발전했음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 플러리버스의 기술은 금

융협상이나 자율주행차의 길찾기 기술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분야 모두 복

수의 참여자가 존재하고, 정보가 불완전

한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AI에 의한 얼굴인식 기술도 이슈가 되고 

있다.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 얼굴을 자

동으로 인식해 자동 태그하는 기능을 경험

할 수 있다. 이는 딥페이스(Deep Face)라

는 기술로 사진에서 사람을 인식해 누구인

지 알려주는 서비스다. 구글 역시 2015년 

페이스넷(Face Net)이라는 얼굴인식 시스

템을 공개했는데 인식률이 99.96%에 달했

다. 인간의 평균 얼굴인식 정확도는 

97.53%다. 

얼굴인식 기술은 희귀 유전질환 진단에

도 활용되고 있다. 2019년 1월, ‘Nature 

Medicine’에 실린 논문 ‘Identifying Facial 

Phenotypes of Genetic Disorders Using 

Deep Learning’에 따르면 진료 중이던 한 

환자의 얼굴 사진을 Face2Gene이라는 진

단 스마트폰 앱에 업로드한 뒤, 알고리즘

이 제공한 진단추천을 통해 희귀 유전적 질

환을 발견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실려 있

다. 이 무료 앱의 알고리즘 사용으로 의료

진과 환자는 시일이 걸리고 값비싼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도 비데만-슈타이너증

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확진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활용범위 넓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현장에서의 AI 활용은 그 범위가 확장되

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분하지 않

고 AI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다. 이러한 로봇의 도입은 사실 지난 20세

기 중반부터 가속화되고 있었다. 흔히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20세기 중반의 변

화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토대로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

지만 오늘날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

고 하여 앞선 변화와 구분 짓는 이유는 변

화가 ‘파괴적’이라는 점에 있다. 저장이나 

운송, 복제에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정보재가 생산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

아지면서 기존 산업에서 당연하게 받아들

<그림 2> 플러리버스의 알고리즘
출처 : Techcrunch, “AI smokes 5 poker champions at a time in no-limit Hold’em with ‘relentless consistency”, July, 12 2019

<그림 3> Face2Gene 
출처 : https://face2gene.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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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는 수확체감의 법칙은 더이상 성립하

지 않게 됐고,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워져 기

존의 생산성 지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AI 기술이 있다. 

AI는 기계를 인간과 유사하거나 혹은 더 뛰

어난 지능을 갖게 하기 위한 기술로 다양

한 방식으로 여러 분야에 접목돼 활용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계학습 혹은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분석기반의 AI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상황을 판단·예측하거

나, 이미지 기반의 사람·사물인식, 음성

인식을 위한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제조 분야의 경우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

트 제조(Smart Manufacturing)’가 구현되

고 있다. 

① 스마트 제조 

스마트 제조란 원자재, 제품, 기계, 노동

력 등 밸류체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요

소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제어를 이

용해 고객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

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스

마트 공장’이라고 부르는 지능형 공장이 

스마트 제조가 구현된 제조 현장이다. 

스마트 제조의 시작은 독일의 ‘인더스트

리 4.0’이다. 2011년 독일 하노버산업박람

회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스마트 제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 제조는 다

양한 기술이 결합돼야 구현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CPS(Cyber Physics Systerm) 기

술이 뒷받침될 때 이상적인 스마트 제조가 

가능해진다. CPS란 가상현실융합시스템

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되는 작업이 결

국은 실제 물리적 공장 내에서 수행되도록 

하는 개념이다. 선박 엔진을 수리하기 위해 

위험하고 복잡한 작업 현장에 직접 들어가

지 않더라도 HMD를 쓰고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엔진을 대상으로 수리작업을 수행

하면 실제 엔진이 동일한 방식으로 고쳐지

는 기술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제조 분야

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는 2020년

까지 스마트 공장 1만 개 구축을 목표로 하

는 ‘제조혁신 3.0’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구축하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 영상 처리 머신비전을 딥러닝에 접

목해 AI가 학습을 통해 사람처럼 제조 공정

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벤처기업 수아랩도 있다. 이들 기술을 활용

하면 사람이 검사할 때보다 시간을 절반 이

상 단축할 수 있다. 수아랩은 소프트뱅크의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벤처스아시아로부

터 투자를 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약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만큼 기술 경쟁력을 인

정받고 있다. 대기업도 적극적이다. SK는 

산업용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대위아는 장비원격모니터링 및 

진단시스템을, 그리고 삼성SDS와 LGCNS

는 각각 스마트 공장 솔루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2016년 전 산업에 걸쳐 포천 1000대 기

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비밀유지계약서 한 

건을 검토하는 데 1주일에서 최대 한 달가

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1)했다. 계약

서 검토에만 이 정도 시간이 투입되니 전

략적인 의사결정에 투자할 시간은 절대적

으로 모자란 상황이다. 외부 로펌에 의뢰

하는 문서가 늘어날수록 비용 부담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다.  

계약서 검토에 이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

한 이유는 계약서 작성이 표준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목적의 계약서라도 

작성자에 따라 다른 방식과 표현으로 작성

된다. 또한 계약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

보가 도처에 흩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림 4> 독일의 스마트 공장
출처 : https://www.plattform-i40.de/PI40/Navigation/Karte/SiteGlobals/Forms/Formulare/

EN/map-use-cases-formular.html



September  2019    |    19

NEW  TECHNOLOGIES  OF  KOREA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지 않다 보니 계약서

에 담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동시

에 같은 이유로 표준화돼 있지 않은 까닭에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이미

지가 강했다. 엄격한 훈련을 받은 법률 전

문가만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하지

만 흥미로운 시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로

긱스라는 스타트업은 AI를 개발해 서비스

계약, 구매주문에 사용하는 수만 건의 문서

를 학습시켰다. 더불어 최고의 로펌 소속 

인간 변호사와 계약서 분석 대결2) 을 벌였

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5건의 

비밀유지계약서 총 153개의 단락을 분석했

다. 오류를 찾거나 수정할 만한 조항을 제

시하는 대결이었다. 결과는 AI의 승리였다. 

로긱스의 AI는 94%의 정확도로 평균 85%

의 정확도를 기록한 인간을 이겼다. 무엇보

다 AI는 26초가 필요했던 반면 인간은 평균 

92분이 소요됐다.

③ 교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부산에서 전남 순천까지의 남해고속도

로는 ‘마(魔)의 구간’으로 불린다. 특히 창

원1, 2터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8월 7일 있었던 4중 

추돌사고 역시 창원2터널 안에서 발생했

다. 이 사고로 4.5t 트럭 운전사가 숨졌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유령체증

(Phantom Jam)’ 현상3)이다. 

유령체증이란 별다른 혼잡 요인 없이 도

로가 막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령체증을 

설명하기 위해 2008년 일본 나고야대의 

스기야마 유키 교수의 복잡계 연구팀은 

250m 길이의 원형도로에서 22대의 차를 

이용해 주행실험을 실시했다. 차량 운전자

들은 앞차와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실험이 시작되자 운전자

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량별로 미세한 

속도 차이가 발생했고 이는 차량 간 거리

의 변화를 야기했다. 운전자들은 앞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였고, 그 다

음 차는 앞차의 브레이크 등을 확인하고 

속도를 더 큰 폭으로 낮추었다. 앞에서부

터 뒤로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 교

통체증을 유발하게 됐다. 도로 위의 ‘나비

효과’인 셈이다. 

유령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은 급격한 속도의 변화 없이 다른 차와 충

돌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의 

실력이 동등할 수 없고, 모든 상황이 통제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다. 인간이 운전하는 한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율주행기술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바로 ‘협력-조정형 크루즈 컨트롤’ 기술이

다. 일정한 속도를 설정해 놓으면 해당 속

도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기능인 크루즈 컨

트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기

술로 발전했다. 일정한 속도로 달리지만, 

충돌하지 않도록 앞차와의 거리를 고려하

는 기술이다. 협력-조정형 크루즈 컨트롤 

기술은 주변 차량과의 통신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ACC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다. 통신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

문에 몇 초 후의 상황을 예측해낼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미리 차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보다 먼저 적절한 

감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령체증의 크기

를 줄일 수 있다. 실제 국내의 한 연구팀에

서 도로상의 자율주행차 비율에 따른 교통 

상황의 변화를 실험한 결과 모든 차량이 자

율주행차가 된다면 도로 용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2015년 2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은 정밀의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정의한 정밀의료

는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의 개인적 차

이를 고려해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의학적 접근 방법’

이었다. 한편, NIH는 정밀의료 실시의 시기

적 타당성의 근거로 유전체 해독 및 빅데

이터를 제시했다. 

진료 행위는 그 성격상 데이터 기반 행위

다. 진료란 환자의 데이터를 의사가 분석

해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치료 의사 결

정을 내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치료법의 발전과 함께 환자 데이터

를 수집하는 방법과 데이터의 양도 함께 

발전했다. IBM에 따르면 한 사람은 평생 동

안 0.4테라바이트의 임상 데이터와 6TB의 

유전체 데이터, 1100TB의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생산한다. 다시 말해, 의학은 데

이터의 문제이고, 데이터의 문제라면 곧 AI

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인간과 로봇의 사

회적 분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1) https://apttus.com/blog/contract-management-
statistics-from-the-general-counsels-
technology-report/

2) https://www.israel21c.org/study-artificial-
intelligence-outperforms-top-lawyers/

3) https://news.joins.com/article/2354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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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 로봇 AI의 활용은 가장 유

명한 암 진단 AI인 IBM의 왓슨포온콜로지

의 사례를 거론하지 않아도 다양하다. 내

시경 마취 솔루션으로서의 AI가 그중 하나

다. 존슨앤드존슨은 2009년 수면유도 마

취로봇인 세더시스(Sedasys)를 개발해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

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병원에서 성공적

으로 사용한 바 있다. 세더시스는 환자의 

혈중 산소 함량, 심장박동 수 등의 신체 징

후 데이터를 AI 솔루션이 분석해 투약량을 

조절한다. 세더시스를 활용하면 마취비용

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2016년 미국마

취전문의협회 등의 이해관계자 반발로 현

재는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됐다.

영상판독 솔루션은 대표적이다. 현대 병

원에서 다뤄지는 모든 영상 이미지는 디지

털 이미지지만, 분석은 전문의가 아날로그

적으로 수행한다. 해당 분야에 AI가 도입되

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의료 분야가 

됐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의료영상 분석 

기술은 ‘컨볼루션 신경망(CNN)’이다. CNN

을 활용한 논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되었던 연구

는 구글에서 발표한 2016년 당뇨병성 망막

증의 진단4)과 2018년 구글의 피부암 진단5)

이다. 두 경우 모두 10만 건 이상의 영상이 

학습된 모델로 숙련된 전문의 수준에 뒤지

지 않는 분류 성능을 보였다. 우리나라에

서는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연구진이 

뷰노코리아와 함께 골 연령 판독 AI 솔루션

을 만들었다. 뼈에 X레이를 투사해 뼈 나이

를 판독할 수 있는 AI 기술로, 판독시간을 

기존 25분에서 20초로 줄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폐암 및 폐렴6), 심정지 예측 솔루션 

등이 개발 중이다.7) 

로봇·인공지능 도입의 선결조건,  

인간의 역할 설정
AI 기술로 대변되는 로봇은 일상과 현장

의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

다. 이는 무엇보다 효율성과 편리함을 제

공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

다. 동시에 로봇·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심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이 존재하지만, 일자리 차원의 예측은 쉽

지 않다. 다만, 몇 가지 특정 분야에서 참고

가 될 만한 분석들이 있다. 일자리 소멸과 

생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대표적인 분야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15년부터 2025년

까지 독일의 23개 대표 산업군에서 기업이 

매년 1% 수준의 이익 성장을 목표로 50%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을 때 6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예측했다.8) 단

순반복의 생산직은 물론 품질 및 설비 관

리, 생산계획 등의 화이트칼라 일자리도 

포함된 수치다. 반면 스마트 팩토리를 구

축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 96만 개

<그림 5> 환자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성장
출처 : 2014 IBM Health and Social Program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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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분야에서 21만 개, 데이터 분석과 연구

개발에서 7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징적인 점은 생

산현장에서 일하는 직접노동자보다 생산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팩토

리를 설계, 공급,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담

당하는 간접노동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는 점이다.  

이러한 추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생산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2009년 1.589)

이었던 미국 제조업의 평균고용 승수는 

2020년 3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10)

전문인력이 현장 외부에서 일하는 현상

이 확산된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법이 변한다는 점이다. 검사와 분석, 문

제의 파악과 해결 모색 등이 모두 로봇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이를 고안하고 관리하

는 역할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인간의 역할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로봇과 AI의 도입이 필요

하다. AI 기술이 가져다주는 생산성의 향상

은 아주 매력적이다. 기복 없는 생산성에 

휴식도 필요하지 않으며 급여 인상, 복지 

강화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리싱크

로보틱스의 생산로봇 박스터의 경우 시간

당 운영비용은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하

다. 이러한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인 도입이 효율성을 높여주지는 않는다. 

테슬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6년 3월 

45만 대의 사전예약에 성공했던 테슬라모

터스는 2018년 1분기까지 2500대 양산을 

목표로 했지만 실패해 대량 취소 사태가 발

생했다. 원인은 과도한 생산라인의 자동화

였다. 인간이 담당하는 게 효율적인 영역까

지 로봇을 도입한 것이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역시 로봇 자동화 의존도를 너

무 높이다 보니 작업자 수가 너무 적어 생

산이 지연됐음을 시인했다.

로봇과 인간의 사회적 분업
로봇도, AI도 결국 기술이다. 기술이란 도

구를 쓰는 방법이다. 돌도끼부터 AI에 이르

기까지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왔다. 인류가 도구에 의존해 

생존하는 존재이다 보니 새로운 도구를 만

드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기술을 

가진 국가는 부와 권력을 차지했다. 더 나

아가 기술 변화를 주도하는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한 국가

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는 일은 사라졌지만, 

그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기술을 가

진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로부터 자본을 

빼앗아 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가 기술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다.

오늘날 이러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로

봇·AI 기술이다. AI로봇으로 무장한 국가

의 군대는 인간 군대가 이길 수 없다. 전쟁

이 계속될수록 AI 로봇을 가진 국가는 물자

가 사라질 뿐이지만, 인간 군대를 가진 국

가는 국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다. AI로봇을 이용한 생산

은 더 다양한 상품을 보다 싼 비용으로 만

들 수 있다. 많은 글로벌 기업이 IT를 접목

하려 애쓰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술은 언제나 인류의 발전과 행복에 기

여해 왔다. 로봇·AI 기술을 기껏 개발해 놓

았더니 인류가 불행해진다면 아무런 의미

가 없다. 로봇 기술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봇과 인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인간의 시각으로 로봇을 바라보

면 대단한 점이 끝도 없지만, 로봇의 시각

으로 인간을 바라봐도 마찬가지다. 걸음마 

단계만 지나고 나면 계단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고, 별다른 학습 없이도 개와 고양이

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각은 말할 것도 없다. 인간

의 부족함을 로봇이 AI 기술로 메워가듯, 로

봇의 부족함을 인간이 보완할 수 있다.

4) Gulshan, V. et al.(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deep learning algorithm for detection of diaetic 
retionopathy in retinal fundus photographs.The jou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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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사업화 기술 부문은 종료 후 5년 이내 과제 중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을 시상한다. ㈜렉스다이아몬드가  

‘체결 및 착탈이 용이하며, 실용성 및 기능이 향상된 최대 인장하중 120N급 주얼리 연결 잠금장치 및 시스템 

주얼리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주얼리의 장식을 손쉽게 연결하고 분리하는 기술인 ‘시스템 주얼리’를 

개발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주얼리에 여러 장식을 연결하거나 떼어내 다양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얼리 연결·잠금장치를 생산 중이다. 쉽게 마모되지 않는 등 내구성이 매우 높으면서 주얼리 장식을 

2, 3개 연결할 수 있는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영예의 장관상에 선정됐다.   

국내 주얼리산업 활로 개척의 
신무기를 만들어내다 
㈜렉스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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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얼리산업 활로 개척의  
신무기를 만들어내다 

주얼리산업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산업이다. 제품 

기획과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역량이 부가가치 창출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 패

션, 정보기술(IT)산업 등과 연계 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하지만 국내 주얼리산업

의 현실은 높은 내수 비중에 따른 현실 안주와 외국산 제품의 시장 잠식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

여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렉스다이아몬드가 

신개념 연결 잠금장치 개발 및 이의 사업화에 성공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00% 국산 기술 개발, 시스템 주얼리 시장 이끈다 
주얼리에 사용되는 기존의 연결 잠금장치는 ‘금’ 소재의 특성인 높은 유연성과 낮은 경도로 변

형이 쉽게 돼 사용 중 형태 변화 또는 파손 빈도가 높아 보안성이 우수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내구성을 갖추면서도 제품 디자인에 부합되는 연결 잠

금장치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렉스다이아몬드가 개발에 성공한 고기능 연결 잠금장치는 국내 주얼리산업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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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산업기술상 사업화 기술 부문

취재 조범진  사진 서범세

체결 및 착탈이 용이하며, 
실용성 및 기능이 향상된 

최대 인장하중 120N급 주얼리 연결 
잠금장치 및 시스템 주얼리 개발






















































































































